
- 1 -

 

문서번호 : 17-04-

 

사무-07

 

수    

 

신 :

 

각 

 

언론사

 

발    

 

신 :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(

 

회장 

 

정연순)

 

제    

 

목 : [

 

성명] 

 

대선 

 

후보들은 

 

성소수자의 

 

인권을 

 

침해하는 

 

모든 

 

차별/

 

혐오 

 

표현을 

 

멈춰라.

 

전송일자 : 2017. 4. 26.(

 

수)

 

전송매수 :

 

총 2

 

매

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
전화 02) 522-7284, 팩스 02)522-7285 

웹페이지 http://minbyun.org 
전자우편 admin@minbyun.or.kr

[

 

성 

 

명]

 

대선 

 

후보들은 

 

성소수자의 

 

인권을 

 

침해하는 

 

모든 

 

차별/

 

혐오 

 

표현을 

 

멈춰라.

 

사람이 

 

사람으로서 

 

살아가는 

 

인권의 

 

바탕은 

 

바로 ‘

 

존엄함’

 

이다. 

 

세계인권선언 

 

제1

 

조는 

“‘

 

모든’ 

 

사람은 

 

태어나면서부터 

 

자유롭고, ‘

 

존엄’

 

과 

 

권리에 

 

있어 ‘

 

평등’

 

하다.”

 

고 

 

선언하

 

고 

 

있다. 

 

같은 

 

취지로 

 

우리 

 

헌법 

 

제10

 

조는 “‘

 

모든’ 

 

국민은 

 

인간으로서의 ‘

 

존엄’

 

과 

 

가치

 

를 

 

가지며, 

 

행복을 

 

추구할 

 

권리를 

 

가진다. 

 

국가는 

 

개인이 

 

가지는 

 

불가침의 

 

기본적 

 

인

 

권을 

 

확인하고 

 

이를 

 

보장할 

 

의무를 

 

진다.”

 

고 

 

규정하고 

 

있다.

 

인간의 

 

존엄함을 

 

지키기 

 

위해 

 

세계인권선언과 

 

헌법은 ‘

 

모든’ 

 

사람이 ‘

 

존엄’

 

하고 ‘

 

평등’

 

하다는 

 

인권의 

 

보편성을 

 

천명하고 

 

있다. 

 

보편적 

 

인권의 

 

내용에는 

 

인간이 

 

자신의 

 

젠더 

 

정체성과 

 

성적 

 

지향에 

 

따라 

 

누군가를 

 

자유롭게 

 

사랑하고, 

 

사랑하는 

 

이들과 

 

공동체를 

 

이룰 

 

수 

 

있는 

 

권리가 

 

당연히 

 

포함된다. 

 

따라서 

 

사회의 

 

다수를 

 

구성하고 

 

있는 

 

이성애

 

자들이 

 

아무런 

 

제약 

 

없이 

 

누리는 

 

이 

 

권리를 

 

성소수자들도 

 

당연히 

 

누릴 

 

수 

 

있어야 

 

한

 

다는 

 

것이 

 

세계인권선언과 

 

헌법의 

 

정신이다.

 

그런데 

 

이러한 

 

헌법과 

 

인권을 

 

수호해야 

 

할 

 

막중한 

 

책무가 

 

있는 

 

대통령직에 

 

출마하는 

 

후보들이, 

 

전 

 

국민이 

 

시청하는 TV 

 

토론회에서 

 

성소수자의 

 

존재를 

 

지워버리고 

 

배척하

 

는 

 

차별적인 

 

발언들을 

 

서슴지 

 

않았다. ‘

 

존재’

 

에 

 

대해 ‘

 

찬반’

 

을 

 

논의하는 

 

것은 2

 

차 

 

대전 

 

당시 

 

유대인들의 

 

존재 

 

그 

 

자체를 

 

반대하던 

 

나치들의 

 

행동과 

 

같다. 

 

그리고 

 

부당한 

 

차

 

별의 

 

가장 

 

큰 

 

표징은 

 

바로 

 

존재에 

 

대한 

 

찬/

 

반, 

 

분리/

 

배척이다. 

 

그래서 

 

우리는 

 

대선 

 

후

 

보들의 

 

차별적 

 

발언에 

 

우려를 

 

금할 

 

수 

 

없다.

 

어제 

 

토론회에서 

 

대통령 

 

후보들은 “

 

동성애로 

 

인해 

 

국방력이 

 

저해되느냐”, “

 

동성애를 

 

찬성하느냐, 

 

반대하느냐”

 

는 

 

등의 

 

질의응답을 

 

하였는데, 

 

이는 

 

성소수자에 

 

대한 

 

명백한 

 

혐오 

 

표현에 

 

해당한다. 

 

이러한 

 

표현이 

 

아무런 

 

제재 

 

없이 

 

사회에 

 

유통된다는 

 

것은 

 

인

 

권과 

 

헌법 

 

정신에 

 

대한 

 

대선 

 

후보들의 

 

무지를 

 

드러내는 

 

것이다. 

 

나아가 

 

우리는 

 

트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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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 

 

대통령이 

 

취임한 

 

이후의 

 

미국 

 

사회에서 

 

목격할 

 

수 

 

있는 

 

것처럼 

 

대선 

 

후보들의 

 

이

 

러한 

 

표현이 

 

사회 

 

전반에 

 

성소수자에 

 

대한 

 

혐오 

 

표현과 

 

차별을 

 

더욱 

 

부추길 

 

수 

 

있다

 

는 

 

점에서 

 

이 

 

문제를 

 

결코 

 

좌시할 

 

수 

 

없다.

 

인간의 

 

존재 

 

그 

 

자체는 

 

찬반의 

 

대상이 

 

될 

 

수 

 

없다. 

 

젠더 

 

정체성과 

 

성적 

 

지향은 

 

인간

 

의 

 

의식적 

 

행위가 

 

아닌 

 

존재의 

 

문제이고, 

 

국가가 

 

법적으로 

 

승인 

 

여부를 

 

결정할 

 

수 

 

있

 

는 

 

대상도 

 

아니다. 

 

그리고 

 

모든 

 

인간은 

 

이유 

 

없이 

 

미움받아서도, 

 

차별받아서도 

 

아니 

 

된다. 

 

모든 

 

사람의 

 

존엄과 

 

인권을 

 

수호해야 

 

할 

 

막중한 

 

책무를 

 

지고 

 

있는 

 

대선 

 

후보들

 

은 

 

성소수자들에 

 

대한 

 

혐오/

 

차별 

 

발언을 

 

당장 

 

중단하라. 

 

그리고 

 

이들에게 

 

종전의 

 

과오

 

를 

 

조건 

 

없이 

 

인정하고 

 

진심으로 

 

사과하라. 

 

마지막으로 

 

우리 

 

모임은 

 

이들이 

 

말뿐인 

 

사과로 

 

이 

 

사태를 

 

모면하는 

 

것에 

 

그치지 

 

말고, 

 

성소수자를 

 

비롯한 

 

이 

 

땅의 

 

모든 

 

사회

 

적 

 

소수자에 

 

대한 

 

부당한 

 

차별을 

 

없앨 

 

수 

 

있도록 ‘

 

차별금지법’

 

을 

 

제정하는 

 

데 

 

앞장설 

 

것을 

 

강력하게 

 

촉구한다.

2017

 

년 4

 

월 26

 

일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

 

회장 

 

정 

 

연 

 

순


